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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중에서는 이 베드로님이 가장 잘 났지!
그건 너희도 인정하겠지?”

“무슨 소리야? 성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야고보가 가장 잘났지!”

“나 마태는 세리 출신이오!
그만큼 계산머리가 좋다는 게지! 

내가 가장 잘나지 않았을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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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저기 있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거라.”

한 어린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 앞에 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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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라.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란다.”

제자들은 뜨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 ‘겸손’을 강조하신 건데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말다툼을 한 자신들이 부끄러워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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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된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거라.

 그러면 친구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단다.”

“예수님,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하나요?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일곱 번 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 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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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행동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때 평소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몇몇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죠.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예수 선생,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아주 부도덕한 행실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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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계획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용서와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어긋나는 것이었죠.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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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기세 좋게 여인을 끌고 왔던 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죠.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손가락질 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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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헴 에헴”

모여있던 사람 중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니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이 자리에 남게 되었죠.

“여인이여, 너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어디있느냐?”

그제야 여인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흑흑.”

“그래. 나도 너의 죄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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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의 눈에서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자신을 용서해주신 예수님에게서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선생님, 제가 어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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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느냐?
읽어보았을 것 아니냐?”

“율법에는 온 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기록 돼 있습죠!”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동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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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율법학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아. 이웃을 제 몸처럼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지.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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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이라면
그 자를 도와주었겠지요?”

“아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를 피해 반대편 길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한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지.”

“오호! 모세의 율법을 익힌 레위인이라면
그 자를 돕지 않았을까요?”

“그 레위인도 쓰러진 자를 피해 길
반대편으로 돌아갔단다.

 그런데 이번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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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학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기분 나쁜 사마리아 사람?
 그럼 볼 것도 없지!

원수 같은 사마리아 녀석이라면 분명 그냥 지나갔을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라이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자를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다네.

어떤가, 자네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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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거라.”

율법학자는 더 이상 잘난체 할 수 없었어요.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걸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대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